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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순한 폴리리듬은 이제 더 이상 폴리리듬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또 쉽게 연주되고 있지만, 좀 더 복잡한 폴

리리듬은 그 접근부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가 쉽다. 예를 들어 ‘9 against 2’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는 우선 기존의 한 박자를 9개로 나누어 연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므로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3 against 2’를 이용하여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운 연주법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또 다른

복잡한 폴리리듬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폴리리듬은 16분 음표나 8분

셋잇단음표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3

against ? 이나 4 against ?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폴리리듬은 아무리 물음표(?) 자리에

높은 숫자가 와도 일단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

겨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음표를 묶는 숫자

의 문제이지 음표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숫자가 5 나 7 등이 오면 다섯잇단음표

나 일곱잇단음표로 접근해야 하므로 쉽지가 않은 것

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9 against 2’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이 먼저 아홉잇단

음표이어야 하므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9

against 2'를 음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즉 ‘9 against 2'는 기존의 2 박자를 동일한 길이의

9개 음표로 나누어 연주하는 폴리리듬으로 한 박자

를 아홉 개의 음표(32분 아홉잇단음표)로 나눈 후 다

시 2개씩 묶어서 연주해야 하는 것으로 이론상으론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아홉잇단음표로 연

주하는 것이 불편한 연주자들은 이 아이디어로의 접

근이 불가능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러한 아홉잇단음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2

2. 9 against 2

‘9 against 2’를 아홉잇단음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

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9 against 2’와 다른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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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리듬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연관된 폴리리

듬으로 ‘3 against 2'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왜냐하

면 9는 3의 배수이기 때문이다.

그림 2-1

위의 그림에서 보면 ‘3 against2'에서 기존의 2박자

를 카운트하며 3을 연주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우리

가 모두 이렇게 생각하며 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2를 유지하며 3을 새로운 펄스로 생

각하고 1, 2, 3로 카운트하는 것은 약간의 연습을 필

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도 기본적인 리듬연습이 되어

있는 연주자라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곧 익

숙하게 새로운 3의 느낌을 카운트하며 연주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기존의 2의 펄스

를 그대로 유지하면서(예를 들면 발 또는 손으로) 3

을 카운트하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3

against 2'를 연주할 때에는 2를 카운트하며 8분 셋

잇단음표를 2개씩 묶어서 연주한다. 그러나 좀 더 발

전된 연주에 있어서는 같은 ‘3 against 2'이나 2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펄스인 3을

카운트하면서도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가

가능해지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펄스인 3을 다시 세

분하여 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2

이 연주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펄스인 3

을 다시 셋잇단음표로 나누어 카운트하는 것으로, 이

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기존의 2의 펄스를 다른 한

부분(다른 손이나 발 또는 그 외의 또 다른 신체부

분)으로 동시에 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아홉잇단음표를 연주하기 위해 1, 2, 3, 4, 5, 6,

7, 8, 9으로 카운트하는 것(또는 이와 비슷한 어떠한

조합의 새로운 카운트법이라도)이 익숙지 않은 연주

자에게도 기존의 셋잇단음표를 카운트하는 방법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홉을 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

법 즉, 간단한 폴리리듬인 ‘3 against 2'를 이용한 방

법으로 ‘9 against 2'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한 단계 더 깊이 접근해보면, 이 새로운 펄스인

3을 16분 다섯잇단음표로 카운트하거나 16분 일곱잇

단음표로 카운트하면서 연주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

욱 복잡한 폴리리듬을 쉽게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즉 다시 말하면, '15 against 2'나 ’21 against 2'

가 된다.

3. 9 against 4

좀 더 복잡한 폴리리듬의 예로 ‘9 against 4'의 경

우를 생각해 보면, 위에서 얻은 ’9 against 2'를 이용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연주하기 위해

서는 일단 ‘9 against 2'를 충분히 연습하여 익숙해

져야 한다. 그런 후에 ’9 against 2'를 연속으로 2번

연주하며 이것을 다시 그림 3-1과 같이 2개씩 묶어

연주하면 그 결과는 ‘9 against 4'가 된다.

그림 3-1 

즉, 기존의 펄스를 둘 씩 2번 연주하였으므로 4박자

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기존 펄스가 되며 이 시간동

안 9를 2개씩 묶은 새로운 펄스 9(결과적으론 8분

아홉잇단음표가 된다)가 연주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9 against 4'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2개씩 묶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때에 그저 2개씩 묶은 것을 카운트하며

하나의 지체(Limb)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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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자주 사용하는 연주방법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즉

타악기 연주자인 경우에는 오른손/왼손을 번갈아 연

주하는 연주법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연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오른손/왼손을 번갈아 가며 연

주할 때, 일정하게 오른손(왼손잡이인 경우나 왼손을

먼저 연주하게 되면 왼손)만을 카운트하면 쉽게 새로

운 9의 펄스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반 연주자

인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두 손가락을 번갈아 연

주하며 먼저 시작한 손가락만을 카운트하는 방법으

로, 기타 연주자인 경우에는 아래/위(down/up)의 피

킹(picking)을 번갈아 연주하며 먼저 시작한 피킹에

카운트를 하는 방법으로 연주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예로

우리는 각자 악기의 특성에 따라 또는 연주자의 상

황에 따라 이를 이용한 혁신적인 연습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4. 9 against 8

그림 4-1

위의 그림과 같이 여기에서는 아주 더 복잡한 ‘9

against 8'까지 생각해 보았다. 폴리리듬 중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첫째, 그 숫자들이 자주 연주

하지 않는 수이며 둘째, 숫자가 큰 수이고 셋째, 그

두 숫자들의 차이가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4와

5, 5와 6, 6과 7등이 그렇다. 이 경우에도 9나 8은 숫

자가 크고 비슷하여 더더욱 연주하기가 어렵다. 그러

나 위에서 얻은 연주법을 이용한다면 쉽게 연주할

수 있다. ‘9 against 4'의 경우에서 우리는 자주 연주

하는 연주자의 습관을 이용하였다. 즉 두 손을 번갈

아 연주하거나 아래/위의 피킹을 이용하는 식이다. ‘9

against 8'의 경우에는 어떠한 4개의 묶음을 반복적

으로 연주하는 것, 이것을 이용하였다. 타악기 연주

자의 경우는 오른손/왼손을 번갈아 연주하며 혹은

둘 씩(오른손 2번, 왼손 2번, 전문적인 용어로는

double stroke)등의 연주 방법(drum rudiment등의)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악기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주자마다 각자의 악기에 맞

는 4의 조합을 연주하는 연주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

것을 이용하여 4의 조합 중 맨 처음 음표를 강조하

여 카운트하면 새로운 9의 펄스를 얻을 수 있고 이

것은 기존의 ‘9 against 2'의 2가 4번 반복되는 동

안 얻은 결과이므로 ‘9 against 8'의 폴리리듬을 얻

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 

이것은 결국 그림4-1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그림

4-1은 4/4박자 한 마디에서 표현하기 위하여 8분 음

표 펄스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그림4-2는 4/4박자 2

마디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4분 음표 8개가 기

준으로 사용되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단순한 폴리리듬인 ‘3 against 2'를 이

용하여 ’9 against 2', ’9 against 4', ’9 against 8'

을 연주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주법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한 폴리리듬의 적용에

있어서 기존의 펄스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능력

을 터득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 against 2'를 연주할 때에 2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을 새로운 기준으로 생각하며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에 이것을 순간

적으로 '2 against 3' 즉, 기존의 펄스를 유지하던 부

분을 거꾸로 새로운 펄스로 인식하고 새로운 펄스를

담당했던 부분을 기존의 펄스로 바꾸어 생각하는 방

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적용은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

면 새로운 3의 펄스를 카운트하면서도 여전히 기준

은 2가 되어야 3의 변화에도 2가 흔들리지 않기 때

문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2의 기준 하에서 3을

9로 변화시키려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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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9 against 2' 의 관점에서의 연습방법

도 알고 연습해야 서로의 상승효과(synergy)가 있게

된다. 즉, 처음 나눈 32분 아홉잇단음표 중 다섯 번

째 음표와 여섯 번째 음표사이에 기존의 2의 펄스

중 2번째가 연주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

한 점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나 ’3

against 2'를 이용하여 일단 접근을 하고 난 후에는

다시 ’9 against 2'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생

기게 된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서로를 보완하여 새

로운 폴리리듬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좀 더 복잡한 폴리리

듬들을 연습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9 against 2'의

연속적인 연주에 있어서 그 각각의 음표(16분 아홉

잇단음표)들을 5 혹은 7로 묶어서 그림4-2에서 보여

준 방식으로 연주한다면 ’9 against 10', ’9 against

5' 혹은 ’9 against 14', ’9 against 7'등의 폴리리듬

도 연주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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